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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기도 중, 육신이 피곤하지만 주님을 꼭 만나고 싶고, 선생님을 위해서 꼭 기도드리고 싶다고 하며 기도

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새벽 기도의 귀함을 알아라.

육신이 피곤해도 꼭 기도해야 한다.

새벽은 나 성자가 임하는 시간이다. 

너희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는 시간이다. 

새벽에 특히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찾아가노라. 

나를 찾아 진정 만나야지. 

깊은 사랑 나눠야지.

나는 날마다 진실한 사랑으로 

나를 부르는 자를 찾아 달려간다. 

그러니 진정 사랑으로 

나를 부르며 기도하여라.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한 거 

내가 잘 알지.

하지만 영육 단장하여 

나에게 와야 하지 않겠느냐.

마음도 단장, 육신도 단장이다.

나를 진정 사랑으로 맞기 위해 달려오는 자,

시간이 되었기에 달려오는 자,

형식적으로 나아오는 자, 

내가 너희의 기도 전 첫 마음부터 본다. 

그러니 마음단장 하여라. 

사랑하는데,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중 첫 시간을 

나와 함께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처음부터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 마음부터 단장하고 내게 나아오라. 

육신도 단장이다. 

낮에 사람들 만날 때와 

나 만나는 때를 비교해 보아라. 

몸도 옷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하게 단장이다. 

그러면 네 마음부터가 다르지 않느냐.

마음도 늘 새롭게 해야 한다. 



매일 만나지만 늘 새로운 얘기해야지. 

똑같은 얘기하는 자가 많다. 

형식적인 기도 하지 말아라. 

살아 있는 기도, 사랑의 기도하자. 

부탁만 내게 하지 말고 

내 얘기도 들어 줘.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을 느껴 보아라. 

나를 찾는 너희에게 진정 함께한다. 

새벽을 깨우는 너희에게 

그 날의 삶 가운데 

나는 더욱 함께한다. 

그러니 피곤해도 정신을 잡고 기도하자.

대화하자. 

하루 일정을 의논하고, 

하루 종일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선생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어라.

선생은 너희 한 명, 한 명을 위해 

날마다 몸부림쳐 기도한다.

그것을 가슴깊이 깨닫고 알아야 한다.

그의 기도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가 너희를 위해 사랑으로 몸부림쳐 기도하고 

말씀 받아 전하는 것을 알고 

너희도 그를 위해 꼭 기도해 주어라. 

꼭 필요한 기도다. 

합당하니 내가 듣는다.

선생 위해 기도하여 선생 심정 느끼고, 

선생과 대화하여 만나라. 

육신은 만날 수 없지만,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생 부르고 찾아라. 

그러면 통하고 만나는 것이다. 

혼으로 영으로 만나는 때이다. 

그러다 때가 되면 육도 만나는 것이지. 

그 날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희망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자.

첫 시간을 나와 함께하여 

하루의 삶 모두를 함께하길 원한다. 

나와 선생 일체 되어 너희에게 가니 

진정 알고 매일 새벽을 깨워 만나자. 

새벽의 귀함을 알아라. 

나를 만나니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사랑으로 대화한 



모두에게 함께했다. 

사랑한다.


